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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이슬람의 유럽 침공 

남   가   주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메흐메드 2세(Mehmet 

Ⅱ)에게 함락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

망했다. 이슬람 군대의 진격은 여기서 멈

추지 않는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 ‘이슬

람을 서쪽에서 찬란하게 빛날것이다’를 실

현하기 위하여 메흐메드 2세는 여세를 몰

아 발칸 반도 안으로 유럽의 중심부를 향

해 오스만 터키 제국의 경계를 넓혀 나갔

는데, 1475년에는 크림반도(the Crimea)

를 탈취하였다. 나아가 1500년에는 알바

니아(Albania)를, 1517년에는 몬테네그

로(Montenegro)를 복속시켰다. 1517년

은 바로 루터가 34살의 나이로 종교개혁

의 기치를 든 때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스만 터키에 

의한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자기 반

성에 바탕을 둔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

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 이슬람 군대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

고 서로마의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이것이 마틴 루터

의 고민이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할 때, 바벨론, 앗수

르, 팔레스타인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씀으

로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발

견하고, ‘기독교의 타락이 이슬람을 불렀

다’고 결론을 내린다. 

루터는 이 상황을 이슬람을 통해 그리

스도인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리고 이 징계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95개 조항을 써 붙이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을 강타하자 1518년‘사면의 능력에 

대한 논쟁의 해답들’(Resolutiones Disputa-

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을 작성한

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

람 유럽 침공은 기독교의 타락에 대한 하

나님의 징계이다. 따라서 무슬림과 싸우려

고 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

앙고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지난 수요일 2월 7일 세리토스 선교교회

와 2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한

길교회에서 유해석 교수가 <유럽 이슬람 

인구성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

제로 유럽 이슬람 인구의 성장이 가져오

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교회가 어떻

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쉥겐 조약을 맺고 국경을 허물었던 유럽에 재 

등장한 국경,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해석 교수는 “전세계 인구 80억 중 약 

20억(전체 인구의 약 25%)이 이슬람 종교

를 믿는다. 탈레반이 아프기니스탄을 점령

하자 약 백만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유

럽으로 가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을 떠났

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리스는 

48km국경, 터키는 87km 국경, 헝가리, 폴

란드 모두 국경을 쌓았다. 유럽은 1,2차 세

계대전을 겪으며 커다란 비극을 경험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취리히 대학에

서 ‘1,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명의 젊은

이가 죽었다’ 며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

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미합중

국처럼 하나가 되자’고 연설했다. 그의 연

설에 감동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쉥겐 조약

(Schengen Agreement)을 맺었다. 국경을 

없애고 그렇게 수십년을 지내 왔는데 아프

가니스탄 난민이 온다 하니 유럽이 국경을 

쌓기 시작했다. 불과 2015년에 백 수십 만

명의 난민을 받아 관대한 나라라고 유럽이

라는 호평을 받았던 유럽이 그동안 무슨 일

이 있기에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장벽을 쌓게 되었을까?”라고 물었다.

버나드 루이스,“21세기 말, 유럽 인구 무슬림

이 다수가 될 것”, 사디크 칸 당선, 영국 5개 도

시 빨간 버스 640대에“알라에게 영광을”

유 교수는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내놓고 

있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인용했

다. 

“중동 역사학자인 버나드 루이스(Ber-

nard Lewis)는 2004년 독일신문 벨트

(Die Welt)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21세

기 말에는 유럽의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유럽은 서부 아랍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 영국에 110만명이던 무슬림 인

구가 지금은 약 600만명이 되었다. 영국

에 무슬림 국회의원이 18명, 전 재무부장

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스코틀랜

드 자치정부의 수반 훔자 유사프(Hum-

za Yousaf),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이 무슬림이다. 사디크 칸이 런던시

장에 당선했을 때, 영국의 5개 대도시의 2

층 빨간 버스 640대에 ‘알라에게 영광을

(Subhan Allah)’광고판이 돌았다. 영국 시

장이 무슬림이 되었으니, 알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메시지였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포드 

연구소 소장, 통계학자)은 ‘2050년이 되면 

영국의 백인은 소수민족이 된다’는 내용의 

논문에서 ‘현재 추세의 내포된 인종적 변

화는 영국 사회에서 적어도 천년 동안 전

례 없었던 주요하고, 예상치 못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프랑스 이슬람 인구는 1952년 50만명에

서 2014년 650만명(프랑스 총인구 6,60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

림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무슬림을 위한 

공략을 내 놓는다. 2012년 당선되었던 프랑

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무슬림 불법 이민자 

50만 명에게 거주 비자를 주겠다고 약속했

고, 프랑스 국적 없는 무슬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에 당선되었다. 이때 무슬림의 97%가 프랑

수아 올랑드를 선택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에 73%가 백인

이었는데 2015년에 68%로 감소했으며 오

슬로 시민 7명 중에 한 명이 무슬림이며 

신생아의 40%가 외국인이며, 신생아 남자

의 가장 많은 이름은 무함마드 계열이다. 

노르웨이 통계청은 2050년대가 되면 무슬

림이 노르웨이 인구의 다수가 될 것이라

고 발표했다. 

덴마크 일간지 질란드 포스텐(Jyllands-

Posten)이 무함마드의 터번 위에 시한폭

탄이 그려져 있는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

로 전 세계 무슬림이 들고 일어났다. 그 만

화 때문에 덴마크 대사관 테러가 일어났고 

관광객이 살해당했다. 덴마크 인구의 5%

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가 복지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코펜하겐의 모든 범죄의 

70%를 일으킨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

도(Charlie Hebdo) 같은 만화를 실었다. 그

러자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그 주간지 사

무실에 난입해 자동소총으로 12명을 살해

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 모덴 메세츠미츠

(Morten Messerschmidt)는 ‘3~40년 안에 

유럽의 대다수는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예

측했다.”

유럽 각국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다문화는 실패

했다고 공언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

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

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

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

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

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

고 선언하였다.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

앙 요프케(Christian Joppke) 교수는 ‘적

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다

문화주의가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자 영국의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

(Daily Express)의 칼럼이스트 레오 미킨

스트리(Leo McKinstry)는 유럽에서의 다

문화 실패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1. 이슬

람 테러리즘 2.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3. 폭

력적인 범죄, 4. 마약이다. 그 외에도 5. 출입 

금지 구역(No-Go- Zone)의 형성, 6 영국의 

브렉시트,7. 여성 할례,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9 일부다처제의 실행, 10. 극우주의 부

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 이슬람 테러리즘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1990년 343명

(10건), 2010년대 8,353명(271건)으로 급

격히 늘었다. 이들의 테러는 이슬람 교리

와 밀접한 관련된다. 코란에 의하면 구원 

받는 방법은 네가 지이다. 첫번째, 알라의 

선택, 두번째, 선행, 세번째, 카바 신전 순

례, 네번째는 지하드 즉 알라를 위해 목숨

을 바치는 것이다.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만큼 확

실하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

에 이들은 스스로  테러를 자행한다. 이를 

교리화 시킨 사람은 이슬람 형제단 출신이

며 지하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싸이드 쿠툽

(Sayyid Qutb)이다.”     (다음호에서 계속)

유해석 교수가 2월 7일 수요일 수요예배 시간과 2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세리토스 선교교

회와 한길교회에서 <유럽 이슬람 인구성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에 대해 강의했다. ⓒ기독일보

  유해석 교수 미주 한인교회서 강의 

  <유럽 이슬람 인구성장이 교회에   

  주는 교훈>,“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 

  기에 유럽에 국경이 재등장했나?”

무슬림인 사디크 칸이 런던 시장에 당선되자 영

국 5개 도시의 빨간 버스 640대에 “알라에게 영

광을”이라는 광고판이 설치됐다. 







제 903호 2024년 2월 16일 금요일6 종        합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
미주 지역 850여 한인 침례교

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선

교 방향을 모색하는 2024 미주한

인침례교 선교대회가 오는 3/1일

(금)~ 3/2일(토)까지 타코마제일

침례교회(송경원 목사,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에

서 개최된다. 

“Reaching the Nations To-

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

해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

는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송경원 목사, WA)가 주최하고,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총회

장 조낙현 목사, 총무 강승수 목

사, CKSBCA)와 서북미한인침례

교회협의회가 후원한다. 

선교대회 강사로는 IMB 부총재 

토드 라퍼티 박사(Dr. Todd Laf-

ferty)가 나서며, 미국 선교를 비

롯해 , <난민 선교와 미래 선교전

략>, <미국 내 디아스포라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현황과 IMB의 

사역>, <선교를 위한 기도 동역>, 

<아시안 차세대를 위한 선교 전략

>, , <선교사 과업과 동원 과업>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남침례교단 및 북미선교

부의 교회 개척과 선교 비전을 공

유하고, 한인침례교회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침례교회 내 선교 부

흥을 기도하게 된다. 

한편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IMB

는 1845년 이래 2만 5천여 명의 

남침례교 선교사를 전 세계 185개

국에 파송하여 복음 전도로 제자

를 삼는 사역을 해 오고 있다.  

장소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문의 : 253) 535-5803

올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재의 수요일’
올해 2월 14일은 사순절이 시작

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

day)’이다. 이날부터 부활절인 오

는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Lent)’이라 부른다. 사순절(四旬

節)의 명칭 자체가 ‘40일(라틴어로 

quadragesima)’이라는 뜻이다. 음

력 기준이기에, 매년 재의 수요일과 

부활절은 날짜가 달라진다. 

부활절 날짜를 공식 확정한 325

년 니케아공의회에서는 춘분(3월 

20-21일) 이후 보름달이 뜬 날의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정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예비자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던 기

간이 40일이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되

돌아보고 자신을 갱신하는 일에 힘

썼던 기간이다. 기독교에서 ‘40’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다. 사순

절의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

험받으신 40일을 상징한다. 또 모세

는 40일 금식으로 기도했고, 예수님

도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각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

아 ‘40일 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재의 수요일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이다. 

기독교는 이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또는 ‘참회의 수요

일’이라 부른다. 이날 예배에서 재

(Ash)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

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 혹

은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

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는 순서를 가져왔다.

재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죄와 유

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

식하고 기억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친다. ‘재’는 참회와 회개, 유

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문화에서

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

거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재의 예

식에는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

던 가지를 태워 만드는데, 1년 전

부터 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

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 온

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사순절의 시작, 주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하루나 

이틀 금식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

했으나, 곧 부활절 전 한 주간을 통

째로 거룩하게 지키는 ‘고난주간’

의 관습이 생겨났다.

이후 후 한 주간이 3주간으로 길

어졌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

해 최종적으로 6주간 40일로 정해

졌다. 특히 사순절 마지막 한 주

간은 부활절 준비의 절정으로 가

장 중요한 시기이다. 서방교회에

서는 이를 ‘성 주간(Holy Week)’, 

동방교회에서는 ‘성 대주간(Great 

Week)’이라 불렀다.

사순절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성도의 참회를 뚜렷하

게 하는 것들로 채워진다. 전통적

으로 사순절 주제는 첫째 주에 그

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을 생각하

고, 둘째 주는 죄를 물리치라는 명

령을 생각한다. 셋째 주는 회개로

의 요청을 묵상하고, 넷째 주는 치

유와 회심을 생각한다. 이 넷째 주

는 ‘장미 주일(Rose Sunday)’이라 

불리기도 한다. 주일의 강조점이 

죄인의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일은 종려주일로 부활절을 미리 

맛보는 주일이다. 

몇몇 교단은 성경에 나와있는 절

기가 아니고 로마가톨릭 당시 정한 

절기라는 이유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대신 부활절 직전 한 주일 ‘

고난주간’만 기념한다.

최근 사순절에는 ‘미디어 금식’

이나 ‘장기기증 캠페인’, ‘북한 돕

기 모금’ 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

하면서 이 땅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초교파 기도회인 다

니엘기도회가 미국에서 미주다니

엘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 

3일(주일)부터 9일(토)까지 일주

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니엘기도회는 서울 오륜교

회(김은호 목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약 16,000 교회의 동참 속

에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26년

간 진행된 기도회다. 

이번 미주 다니엘기도회에서

는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를 시작으로 이용훈 성악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용규 선

교사, 지선 전도사,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 오윤아 

집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김명선 

목사와 심형진 목사, 김윤진 간사

가 찬양을 인도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는 3월 3일(주일)

부터 9일(토)까지 7일간 댈러스 

기준 매일 저녁 7시 30분에(뉴

욕-PM.8:30, LA-PM.5:30) 진

행되며, 장소는 댈러스 세미한 교

회(이은상 목사)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

석이 가능하다. 

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기도

회를 통해서 미주 지역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영적인 회

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미

주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

웃,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수술과 치료 등을 도울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미주 다니엘기도회,  3월 3일부터 달라스 세미한교회서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에 IMB 부총재 Dr. Todd Lafferty 박사를 비롯해, Jim Graham, Gerald Lee, Hebert Hong(허보통), John Wang(왕용민), Henry Phan, Becky Graham, Ezra Bae가 

강사로 선다.  ⓒ미주한인침례 선교대회 

3월 1일-2일까지 타코마제일침례교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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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삭의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

가 최근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해 간증했다. 

쿠미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

는 홍세기 선교사는 “아들의 싱어

게인 출연으로 잠시 한국에 방문

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홍세기 선

교사의 아들 홍이삭은 ‘싱어게인 

3’에서 58호 가수로 출연해 우승

했다. 파이널 무대를 앞두고 홍세

기 선교사 부부가 내한하는 모습

도 전파를 탔다. 홍이삭은 마지막 

무대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음이탈 

실수를 범했지만, 온라인 사전투

표와 파이널 1차전과 2차전 심사 

점수 및 실시간 문자 및 온라인 투

표 등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1위

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홍 선교사는 “우간

다 이전에 인도, 필리핀에 있었기

에 아이가 음악 활동하는 것을 가

까이서 본 일이 없어서, 파이널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가자고 했다. 그

런데 아이가 긴장을 너무 해서 오

히려 방해가 된 것 같다”고 전했

다.

홍 선교사는 “주어진 사명이 먼

저다 보니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데

리고 다녔지만, 크고 나선 그럴 수 

없었다. 제가 한 일이 거의 없다”

며 “중고등학교 땐 불만 같은 것도 

조금 있던 것 같지만, 이젠 많이 커

서 단단해졌다”고 했다.

그는 “저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

데 커야 잘 성장한다고 본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

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훈련

시키셨듯. 다만 조건이 있다. 늘 공

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같이 있어 

주려 마음으로 많이 애썼다. 특별

히 이걸 하라 저걸 하라는 요구 없

이,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나

중에 아이가 음악을 (진로로) 결정

할 때 기다렸다는 듯 손뼉쳐 주고, 

지원은 미흡했지만 마음으로 같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

를 저 언덕까지만 지고 가자’ 한 것

이 5년 됐다. 학교가 매우 시골에 

있고 이전 선교사님들이 매우 애

썼음에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

었다. 그리고 제가 총장을 시작했

을 때 우간다 정부에서 폐쇄 대상 

두 번째 학교로 신문에 공고를 냈

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신입생이 오지 않고, 교수 월급을 

못 주게 되고, 데모도 있었다”며 “

그런 일이 처음이고, 능력도 없어 

원망은 못하고 밤마다 나를 데려

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우왕좌왕하다

가 그동안 미비 된 학교 일을 준비

하게 됐다. 책걸상을 준비하고 컴

퓨터실도 만들고 책도 구비하고, 

그동안 빗물을 받아 썼는데 수돗

가도 만들었다. 한동대가 도와 줘

서 무료 와이파이 시설도 했다. 프

로그램도 교육부에 내서 확인을 

받았다”며 “코로나 기간이 큰 은

혜였고, 저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결과적으로 700명이던 학생이 지

금 2,000명 정도로 늘어나 월급도 

안 밀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 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됐다”고 고백

했다.

또 홍 선교사는 “학생들 가르치

는 게 훨씬 즐겁다. 총장 일은 매

일 기쁘지 않다. 모든 문제가 총장

실로 온다. 처음 총장이 되고 여학

생이 죽은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간 적이 있다. 갔더니 자주 굶어 영

영실조가 동반된 병 때문에 죽었

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였으면 좋겠다

고 기도했다. 이후 피자 집을 하고 

계신 한 장로님을 만나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분점을 내면 2배

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다. 그분 덕

에 하루로 시작한 급식이 이제 닷

새 할 수 있게 됐다. 봉사하고 성

경을 읽으면 급식 쿠폰을 주고 있

다”며 “제 마음에 가장 힘든 것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 다 해

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듣고 공감

하면서도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

다”고 했다.

그는 “20대 후반에 회심의 경험

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게 다 주

셨는데, 저도 드릴 것 있으면 드리

고 싶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좋

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도울 수 있는 것이니, 제가 가는 길

을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 싱어게인 스튜디오 한번 갔

는데 좀 울컥했다. 아이에 대한 마

음도 있지만, 같이 애쓰는 청년들

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우

리 대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 생

각이 났다. 한국 아이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은 너무 없어서 여러 생각이 들었

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간다든 아프리카

든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있

어야 한다 생각한다. 줄곧 있을 생

각”이라며 “우리 학교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장학금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마

음으로 함께 학교를 자기 집처럼 

섬겼다. 우린 약간의 도움을 줬는

데, 거꾸로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

랑이 많다. 이 학생들이 자기 나

라나 아프리카뿐 아니라 온 세상

을 위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

다. 우간다 기독교 역사가 3천 년 

정도 됐다. 이분들은 전혀 의심 없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 적응

력이 뛰어나고 인내심이 강하다. 

부족이 분쟁이 많은데도 하나님

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학생들이 

세상을 구원할 학생들이라 생각

한다”고 했다.

한편 특별히 이날 방송에서 홍이

삭의 영상편지도 공개됐다. 홍이삭

은 영상 편지를 통해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방향키 같은 분”이라며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한다 하면 

나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증거

했다.                           김신의 기자

홍이삭 아버지 홍세기 선교사 “아들 신뢰… 제가 한 일 거의 없다”

홍세기 선교사.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화면 캡쳐

2024년 새해를 열며 미주복음방

송(사장 이영선)에서는 상반기의 

첫 행사로 10일 LA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했다. 

LA주님의영광교회의 연합성가

대 찬양으로 시작한 콘서트는 이기

명 사역자의 색소폰 연주 ‘가브리

엘의 오보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로 막을 올렸다. 이어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 주리, 이윤화, 김정희 

사모가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거

룩 거룩 거룩’, ‘행복’, 천번을 불러

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살아

계신 주’, ‘충만’ 등 13여곡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콘서트는 모든 참석자와 청중의 

연합으로 ‘주의 은혜라’를 찬양 함

으로 마무리 되었다. 

‘나눔과 헌신’ 시간에 도전을 준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아이

티 모두 큰 재난과 전쟁을 겪고 있

는 나라들이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

다. 이번 나눔On콘서트의 주제성

구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것

처럼,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

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모든 성도들도 잊

지 않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한 몸 

같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길 바란다. 사랑도 행복도 주고 

받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서 완성

된다”고 말했다.  문의: 미주복음방

송 (714-484-1190)

미주복음방송에서는 상반기의 첫 행사로 10일 LA주님의영광교회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미주복음방송의 2024 나눔On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주어진 사명이 먼저다 보니... 제가 한 일이 거의 없다”

“구레네 시몬처럼‘이 십자가를 저 언덕까지만 지고 가자’ 

  한 것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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